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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“

주께 열납되기 원하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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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 곡은 크리스천뮤직 중에 스프림춰송 이라고(Scripture Song)
분류되는 음악으로 시편 편의 마지막절인 절을 노래한 곡이다19 14 .
다윗은 이 시편의 처음부분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“ ,
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, ”
하나님의 계시가 온 우주에 충만한 것과 언어와 소리와 말씀이 그 충만함을 드러낸다고 말,
하고 있다.
언어와 소리와 말씀이 그분의 완전한 법도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일깨워 줌
으로 이 시편을 시작하는 것이다.
주께 열납되기를 원하네 란 말의 원뜻은 주를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네 기쁘시게 하기“ ” “ ” “

를 원하네 또는 주의 마름에 들기 원하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” “ ” .
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부모와 형제 친구와 직장동료 또는 아내나 남편 모든 관- , …
계 속에서 나누는 모든 말과 그 단어 한마디 한마디가 또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,
계획하는 것들 품고 있는 생각들 그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네, ,
라고 고백하는 것이다.
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동안에 수없이 말하는 내 입술이 모든 말고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
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고상하게 말하지만 교회를 벗어나서도 나의?
언어 소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고 있는가, ?
우리가 입에 담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은 물론 어떠한 상황이나 장소에 있던,
지 나의 입술이 단어 한마디 한마디말의 억양조차도 또 내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생각의,
근원들 그 모든 묵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길 주께 열납되기를 기도한다, 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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